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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ohjola's Daughter,
Op. 49



곡명 : Pohjola's Daughter, Op. 49 (포흐욜라의  딸 )
작곡가 : 장  시벨리우스 (Jean Sibelius, 1865–1957)
작곡  시기 : 1905–1906년
초연 : 1906년  12월  29일 , 상트페테르부르크  마린스키  극장 . 시벨리우스가  마린스키  극장  관현악단을
지휘했다 .
장르 : 단악장  교향  환상곡 (sinfonische Fantasie). 일반적으로  교향시  또는  음시로도  분류된다 .
초판 : Berlin Schlesinger(Robert Lienau), 1906년 , plate S.9388
소요  시간 : 약  13–15분

IMSLP 악보 ·서지  · Morgan Library 자필  원고  · Schott/Robert Lienau 공연  자료  · Berliner Philharmoniker
해설

Pohjola's Daughter는  《칼레발라》  제 8룬의  한  장면을  단악장  관현악  곡선으로  압축한다 . 바이내뫼이넨이
하늘의  무지개  위에서  베를  짜는  포흐욜라의  딸을  보고  다가가지만 , 음악은  승리의  서사보다  욕망이  부딪히는
거리와  상처  입은  후퇴를  오래  남긴다 . 시벨리우스가  붙인  ‘교향  환상곡 ’이라는  장르명처럼 , 문학적  줄거리와
추상적인  음향  설계가  한  호흡  안에서  서로를  비춘다 .

시벨리우스의  작업은  1905년부터  1906년까지  이어졌고 , 1901년  스케치와  Marjatta, 초기  Luonnotar,
교향곡  3번으로  이어지는  여러  프로젝트의  재료가  서로  얽혀  있다 . 2022년  Jean Sibelius Works 제 36권은
자필  스케치와  남은  원고를  비교해  이  이동을  편집했다 . 따라서  이  곡을  단순히  《칼레발라》의  장면을
순서대로  그린  결과로만  보면 , 시벨리우스가  재료를  고르고  다시  배열한  작곡  과정을  놓치게  된다 .

Morgan Library가  소장한  자필  원고는  인쇄용  Stichvorlage로  쓰인  공정본이며 , 교정과  작업  흔적이  남아
있다 . 제목도  한  번에  고정되지  않았다 . Väinämöinen, L'aventure d'un héros, Luonnotar 등이  검토되었고 ,
최종적으로  북방의  처녀를  전면에  둔  Pohjola's Daughter가  자리  잡았다 . 중간  단계에서  독일어  제목이
어떻게  확정되었는지는  이번에  직접  확인한  자료의  범위를  넘으므로 , 특정  독일어  표제를  확정된  작곡가
의도로  제시하지  않는다 .

정보
개요

작곡  과정과  제목의  흔적

초판 ·초연 ·헌정

https://imslp.org/wiki/Pohjola%27s_Daughter%2C_Op.49_(Sibelius%2C_Jean)
https://www.themorgan.org/music-manuscripts-and-printed-music/403122
https://www.schott-music.com/en/pohjola-s-daughter-no353575.html
https://www.berliner-philharmoniker.de/en/programme-notes/jean-sibelius-pohjolas-daughter-op-49/
https://www.berliner-philharmoniker.de/en/programme-notes/jean-sibelius-pohjolas-daughter-op-49/


1906년  초판은  Breitkopf & Härtel이  아니라  Berlin Schlesinger, 곧  Robert Lienau 계열의  출판으로
확인된다 . 자필  원고와  초판  자료에는  시벨리우스와  가까웠던  로베르트  카야누스를  향한  헌정  전승도  남아
있다 . 이  헌정은  작품이  핀란드  신화의  소재만이  아니라  시벨리우스의  실제  음악적  동료  관계  속에서
유통되었음을  보여  준다 .

초연은  1906년  12월  29일 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 열렸다 . Schott의  공연  자료와  Morgan 기록은  마린스키
극장  관현악단과  시벨리우스의  지휘를  함께  확인한다 . 초연  당시의  ‘성공 ’은  자료에  따라  표현이  엇갈리므로 ,
국제적  환호가  일관되었다고  일반화하기보다  초연 ·초판 ·후속  공연이  작품의  수용  경로를  열었다고  보는  편이
정확하다 .

현재  Robert Lienau 공연  자료 , LA Phil 프로그램 , IMSLP 파트  목록이  수렴하는  큰  편성은  피콜로 , 플루트  2,
오보에  2, 잉글리시  호른 , 클라리넷  2, 베이스  클라리넷 , 바순  2, 콘트라바순 , 호른  4, 코넷  2, 트럼펫  2, 트롬본
3, 튜바 , 팀파니 , 하프 , 현악기다 . Schott의  다른  상품  페이지에  보이는  한  줄짜리  축약  편성은  이  작품의  실제
공연  자료와  맞지  않는  오류  후보이므로  채택하지  않는다 .

Schott와  Berliner Philharmoniker는  약  13분 , LA Phil은  약  15분을  제시한다 . 녹음  표본도  로베르트
카야누스 ·런던  심포니  오케스트라의  12분  38초부터  콜린  데이비스 ·런던  심포니의  14분  25초까지  벌어진다 .
이  차이는  판본의  오류라기보다  템포와  호흡 , 공간의  선택이  만드는  범위다 .

《칼레발라》  제 8룬에서  바이내뫼이넨은  눈길을  지나  무지개  위에서  금실을  짜는  처녀를  보고  함께  가자고
청한다 . 처녀는  여러  과제를  내고 , 그는  처음  두  과제를  해내지만  배를  만드는  세  번째  과제에서  무릎을  다친다 .
원전은  이어  치유자를  찾아가는  이야기까지  계속되며 , ‘모든  과제에  실패하고  곧바로  귀환한다 ’로  줄이면
사건의  순서가  달라진다 . 작품  해설은  이  긴  이야기를  만남 , 요구 , 시도 , 부상이라는  압축된  곡선으로  다룬다 .

공식  악장  구분은  없고 , tempo chain이  하나의  연속된  악장으로  이어진다 . Berliner Philharmoniker는
도입의  Largo와  뒤따르는  빠른  흐름을  프로그램용으로  요약하지만 , 이를  네  개의  작곡가  공인  구간으로  바꿀
근거는  없다 .

낮은  현악과  어두운  목관은  무거운  발걸음과  먼  풍경을  동시에  열어  놓는다 . 높은  목관과  하프가  들어오면
음향의  높이가  바뀌며 , 처녀가  있는  하늘의  거리가  환영처럼  드러난다 . 금관과  팀파니가  힘을  얻는  대목은
과제에  대한  도전으로  읽을  수  있지만 , 낮은  첼로가  특정  인물을  ‘상징한다 ’고  시벨리우스가  직접  지시한  것은
아니다 . 이런  악기와  장면의  대응은  Berliner·LA Phil·Sibelius Club 해설자가  제시한  청취  관점이다 .

결말에서  에너지가  갑자기  승리로  닫히지  않는다는  점이  중요하다 . 높아진  음향은  다시  낮은  중력으로
끌려가고 , 마지막의  가라앉음은  목표에  닿지  못한  인물의  상처와  이야기의  여운을  남긴다 . 신화를  모르는
청자도  낮은  출발 , 빛나는  먼  공간 , 격렬한  시도 , 어두운  후퇴라는  흐름을  따라갈  수  있다 .

편성과  시간

신화의  범위

단악장  안에서  듣는  흐름



시벨리우스의  친구이자  헌정  대상인  카야누스가  1932년  런던  심포니  오케스트라와  남긴  녹음은  역사적으로
이른  녹음  사례다 . Naxos는  12분  38초를  제시하고 , MusicWeb의  콜린  앤더슨은  카야누스가  작품을  과도하게
몰아붙이지  않으면서도  상상력과  유연한  템포를  살렸다고  평한다 . 7분대  후반의  현악과  9분대  후반의
가라앉음에  관한  세부  청취는  비평가의  관찰이지  시벨리우스의  직접  지시가  아니다 .

오스모  밴스케와  라티  심포니  오케스트라의  2000–01년  BIS 녹음은  13분  10초로 , MusicWeb은  중앙
에피소드의  활력과  구조적  정돈을  높게  평가했다 . 두  녹음  중  하나를  결정판으로  고르기보다 , 카야누스의
역사적  유연성과  밴스케의  선명한  층위를  번갈아  들으며  템포가  서사적  거리감을  어떻게  바꾸는지  확인하는
편이  생산적이다 .

Sibelius One이  전하는  페르가멘트 -파르메트의  회고에는  H 지점에서  매우  넓은  Andante를  요구했다는
전언이  있다 . 현행  악보에  새  tempo 표기가  남아  있다는  뜻은  아니며 , 카야누스  녹음의  급격한  감속을
설명하는  2차  자료의  단서로만  사용해야  한다 . 한편  산투 -마티아스  루오발리는  2022년  음반  인터뷰에서
《칼레발라》의  기본  맥락과  오보에 ·하프가  만드는  영화적  색채를  지휘자의  청취  출발점으로  설명했다 . 이는
그의  연주  관점이며  시벨리우스의  유일한  해석  지침은  아니다 .

Morgan Library, Pohjola's Daughter autograph manuscript
National Library of Finland, Jean Sibelius Works 제 36권
IMSLP, Pohjola's Daughter, Op. 49
Schott/Robert Lienau performance material
Berliner Philharmoniker 프로그램  해설
Los Angeles Philharmonic 작품  해설
The Kalevala, Rune VIII
Sibelius One, JSW 서평
MusicWeb, Kajanus conducts Sibelius
MusicWeb, Sibelius Tone Poems / Vänskä
Apple Music Classical, Santtu-Matias Rouvali 인터뷰

연주  전승과  해석의  선택

주요  자료

https://www.themorgan.org/music-manuscripts-and-printed-music/403122
https://www.kansalliskirjasto.fi/en/news/critical-editions-dance-intermezzos-and-pohjolas-daughter-available-collected-works-jean
https://imslp.org/wiki/Pohjola%27s_Daughter%2C_Op.49_(Sibelius%2C_Jean)
https://www.schott-music.com/en/pohjola-s-daughter-no353575.html
https://www.berliner-philharmoniker.de/en/programme-notes/jean-sibelius-pohjolas-daughter-op-49/
https://www.laphil.com/musicdb/pieces/2900/pohjolas-daughter
https://en.wikisource.org/wiki/The_Kalevala/Rune_VIII
https://sibeliusone.com/concert-reviews/jsw-pohjolas-daughter-etc-review/
https://www.musicweb-international.com/classrev/2012/Nov12/Sibelius1_Kajanus_8111393.htm
https://www.musicweb-international.com/classrev/2002/july02/Sibelius_Vanska.htm
https://classical.music.apple.com/cd/album/1642935544

